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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을 

통제했을 때,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지는지와, 이 관계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86명의 학

생(남학생 68명, 여학생 1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자기보고식으로 수학·과학 학업적 자아개

념, 사회비교경향성,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 소진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적 자아개

념을 통제했을 때,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경우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아질수록 학업 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경우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 

소진 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회비교로 인한 학업 소진의 위험성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경우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전형 과학고 학생의 

학업소진을 줄이고,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해 자기 가치에 대한 고려 및 교육적 개입방안이 논의되

었다.  

주제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소진, 사회비교경향성, 과학고, 사회통합전형

I. 서 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학업 관련 스트레스나 부담을 경험

하기 쉽다. 특히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부모나 교사, 또래 친구들로부터 높은 기대로 인

*이 원고는 2023년 창의력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제1저자: 홍세정,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연구교수, hongsj@kaist.ac.kr
***공동저자: 김명섭, 전북대학교, 조교수, edukms@jbnu.ac.kr
****교신저자: 류지영,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센터장, jryu01@kaist.ac.kr

영재교육연구 제 33 권 제 4 호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23. Vol 33. No 4, pp. 547～562

https://doi.org/10.9722/JGTE.2023.33.4.547



영재교육연구 제 33 권 제 4 호

548

해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비슷한 학업 수준을 보이는 또래와의 경쟁으로 인해 자

아개념이 낮아지는 등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Marsh, 1987). 현재 과학고등학

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통

합전형이라고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법정차상위계층 등)과 사회다양성전형(도
서·벽지 중학교 졸업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전형으로 과학고에 입학한 학생

들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적 제약

으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류지영, 김미진, 2017; 류지영, 
김미진, 2018).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은 사회 ․ 심리적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이재덕, 장희선, 길혜지, 2017), 학업적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부적응이나 학업

적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학업적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피로감, 

낮은 성취, 정서적 고갈 등이 나타나며, 학업에 대한 유능감이 낮아져 무능감을 느끼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이라고 한다(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손
윤실, 김정섭, 2016; 이은주, 2023; Schaufeli, Martez, Marques, Salanova, & Bakker, 2002). 학
습자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부정적 결과의 경험들이 쌓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학업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Bask & Salmela-Aro, 2013), 이러한 학업소진은 

낮은 학습몰입, 학업부진, 스트레스, 우울 (이혜은, 정태욱, 2021; 이은주, 2023; Seibert, Bauer, 
May, & Fincham, 2017) 등의 부적응적 행동이나 심리적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영재들

의 경우 일찍이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과도한 학업적 요구나 기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면 학업소진을 경험할 수도 있

다(김홍희, 한기순, 2015; 안종혁, 유미현, 2014). 따라서 학습자의 학업상황에서 어떠한 요소

들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개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해 타인과의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사회비교경향성(Festinger, 1954)에 초점

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비교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은 Festinger(1954)가 

제안한 사회비교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비

교경향성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

두를 보여준다. 먼저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

해 불확실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지거나(Bogart & Helgeson, 2000),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회비교를 통해 문제 해결의 대처방법 중 하나로 적용하기도 한다

(Taylor, Buunk, & Aspinwall, 1990). 이러한 사회비교경향성은 개인이 불확실하거나 부정적

인 상황에 처했을 때 회피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조규판과 장은영(2009)의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수준에 따른 귀인양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노력귀인을 보여 주었고, 사회비교경향성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높은 집단에 비해 실패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타인에게 귀인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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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였다. 또한 사회비교경향성의 수준에 따라 학생들은 선호하는 학습양식에도 차이가 있

음을 밝혔는데,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집단의 학생은 낮은 집단의 학생에 비해 협동형, 독립

형, 참여형, 경쟁형 학습양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비교경향

성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긍정적 동기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조규판, 장은

영, 2009). 
한편 부정적 측면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

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비교경향성은 사회불안(이유진, 박주희, 2019), 
주관적 안녕감(박소영, 이은주, 2019; 백고은, 2020; 진성조, 이진실, 2023), 행복(구재선, 서은

국, 2015)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기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많

이 갖게 한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소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연실, 2019; 송진아, 2021; 이민영, 김보영, 2022), 이민영과 김보영(2022)은 사회비교경향

성이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탈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송진아(2021)는 대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사회비교경향성의 하

위요인 중 능력비교가 높을수록 학업적 고갈과 자신감은 낮아지고, 의견비교를 많이 할수록 

학업에 대한 회의감은 적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별로 차별적

인 연구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이연실(2019)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비교경향

성이 학업소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인 능력

차원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냉소성과 정서적 고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생들의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업소진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학자들은 사회비교경향성은 청소년기에 높게 나타난

다고 하면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특징이나 

행동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았다(Buunk, Dijkstra, & Bosma, 2020).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인 이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업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과학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비교경향성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의 측면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비교경향성이 어떠한 기제로 학업소

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한편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사회비교경향성이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에 모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아존중감 취약성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된 개념으로(Crocker & Wolfe, 2001; Kernis, 2003), 특정 영역의 성공 여

부에 따라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Crocker & Wolfe, 2001). 이러한 자

기가치 수반성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목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자기가

치가 수반된 영역에서 성공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Crocker, 2002). 하지만 자기

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은 과제수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기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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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에서 실패가 염려되는 경우, 도전을 피하는 등 회피를 통해 자기가치

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동기는 학습자의 학업 수행에 어려

움이 될 수 있는 방어적 또는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진우, 이선영, 2021;  
Kernis, 2003; Crocker, Brook, Niiya, & Villacorta, 2006). 이렇듯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으면 

자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에서의 성공여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학업의 수행목표를 자기가

치감에 두기 때문에 학업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자기가치감에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실패나 실수를 경험하거나, 부정적 피드백 등을 받게 되면, 자신의 학업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Crocker & Knight, 
2005). 이처럼 과제의 성과를 자기 가치의 원천으로 삼을 경우,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의 부정

정서로 인해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Crocker & Knight, 2005), 학업에 자기가

치를 수반한 학습자들은 평가적 상황에 노출되면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하

고, 노력을 철회하는 등의 다양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한 연구는 학업적 자

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성적이 좋지 않을 때 자아존중감이 크게 변화한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Crocker, Karpinski, Quinn, & Chase, 2003). 이러한 특성들은 학생들의 학

업적 성공에 대한 압박감, 실패에 대한 부담감 등과 같은 학습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

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

험하게 하여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자신의 학업수준과 비슷

하거나 뛰어난 학생들과의 비교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학업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가치감이 크게 변화하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들이 사회비교경향성 수준

도 높아 타인의 평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면, 이러한 영향

력은 가속화되어 학업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

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이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 있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전형 과학고 학생

들의 학업 소진을 예방하고, 학업 지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전형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사회통합전형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

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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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과학고등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고등학생 1,2학년 중에

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위한 K대학의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연구참여자는 

총 86명으로 남학생은 68명(79.07%), 여학생은 18명(20.93%)이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은 62명(72.09%), 2학년은 24명(27.91%)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전국 과학고등학교에 사회통

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

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K대학교 캠퍼스에서 과학고등학교 학업과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는 

캠프를 실시하고, 입학 후에는 여름방학 중에 K대학교 캠퍼스에서 이공계 진로멘토링을 실시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이공계 진로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2. 측정 도구

가. 사회비교경향성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한 INCOM(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을 최윤희(2003)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비교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본 검사

는 5점 Likert형 척도를 가진 11개 문항(문항 예: “나는 항상 나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과 비교

하는 것을 좋아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0으로 신뢰롭

게 나타났다. 

나.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 자기가치 수반성은 Crocker, Karpinski, Quinn, & Chase(2003)이 개발하고 장혜경, 신
민섭, 송현주(2013)이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Crocker와 동료들(2003)이 개발한 척도는 

외모, 타인의 인정, 경쟁, 학업적 유능감, 가족의 지지, 도덕성, 신의 사랑의 7개 영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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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혜경 외(2013)가 타당화한 척도에서 학업과 관련하여 자기가치 수반

성을 측정하는 7개 문항(문항 예: “학교에서 잘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한다”)을 

활용하였으며, 원 척도에 따라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학업 소진

학업소진은 Schaufeli와 동료들(2002)이 개발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한국의 학생들에게 맞게 번안·타당화한 이영복 외(2009)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탈진, 무능력, 반감, 냉담, 불안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문항(문항 

예: “나는 공부로 인해 소진되었다고 느낀다) 5점 Likert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을 

합산한 점수를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업 소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라. 수학·과학 자아개념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Arens 외(2017)는 PALMA(Project for 
the Analysis of Learning and Achievement in Mathematics)에서 활용한 자아개념 6개 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진에서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에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교육심리학 전공 박사 1인에게 영어로 재번역을 의뢰하였으며, 이후 교육심리학 전공 

박사 3인에게 원문항과 번역 문항, 역번역 문항 의미 간 일치성과 표현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문항을 최종 수정하였다. 최종 문항의 경우 문항의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과목명만 변경하여 

수학과 과학 자아개념을 측정하였다(문항: “나는 수학/과학에 재능있는 학생이다”, “수학/과학에 

관한 것은 이해하기 쉽다”, “나는 수학/과학 문제를 잘 플 수 있다”, “나는 수학/과학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쉽다”, “나는 수학/과학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쉽다”, “수학/과학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나는 대부분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번안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평행성 분석(parallel analysis) 결과 수학·과학 각각 1개 요인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각 70.4%(수학), 70.7%(과학)을 설명하였다. 요인 

부하량 또한 모든 문항이 1개 요인에 .70 이상으로 높게 부하되었다. 본 척도는 5점 Liket형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수학 과학 각각 .93, .9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사회비

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과학고

에 재학 중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아개념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비교 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학업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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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가가치 수반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항의 경우 두 변수

를 평균중심화(centering)한 후 두 변수의 곱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경

우 조절변수의 수준을 각각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집단, 평균인 집단,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 Aiken & West, 1991)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Jamovi 2.3.28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

도는 각각 절댓값이 2와 7이하로 나타나 정상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 자아개념과 과학 자아개념은 각각 학업 소진과 유의한 부적 관련이 나

타났으며(모두 p<.001),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고(p<.05),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p<.001) 학업 소진 또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수학·과학 자아개념과 사회비교 경향성, 학업적 자

기가치 수반성의 경우, 수학 자아개념이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것(p<.05) 이외

에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모두 p>.05). 유의하게 나타난 상관의 크기를 살펴보면, 수학 자

아개념과 과학 자아개념 간 상관이 .65로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변수 간 상관이 

.20~.40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1단계 모형으로 통제변수인 수학·과학 자아개념만 투입한 모형(모형 1)을 분석한 후, 이
어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투입한 모형(모형 2)을 분석하였고 이후 사

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투입하였다(모형 3). 
통제변수인 수학·과학 자아개념만 투입한 모형의 설명량은 13.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84)=12.71, p<.001.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

을 때 설명량 변화(ΔR2) 또한 1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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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1 수학 자아개념 -
2 과학 자아개념 .65*** -
3 사회비교 경향성 -.23* -.20 -
4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12 -.11 .20 -
5 학업 소진 -.36*** -.35*** .22* .35*** -

평균 2.90 3.26 3.29 4.70 2.56
표준편차 0.90 0.88 0.61 1.20 0.79
최댓값 1.00 1.00 1.73 2.00 1.00
최솟값 5.00 5.00 4.64 7.00 5.00
왜도 -0.04 -0.26 -0.08 -0.12 -0.25
첨도 -0.45 0.19 -0.57 -0.67 0.11

*p<.05, **p<.01, ***p<.001

p=.006. 끝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

한 모형의 설명량은 29.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5, 80)=6.68, p<.001, 추가 설명량 또한 

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80)=3.40, p=.038. 이에 모형 3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

였다. 최종 모형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1.08~1.85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모형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사회비교 경향성

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했을 때, 수학·과학 자아개념이 학업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05).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비교 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

는 영향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33). 이외 사회비교 

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p=.532),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2). 즉,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

제하고도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학업 소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

형의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모형 변수 B S.E. t R2

(ΔR2)

모형1 수학 자아개념 -0.12 0.11 -1.03 .131***

과학 자아개념 -0.19 0.11 -1.67

모형2
사회비교 경향성 0.08 0.13 0.63 .235***

(.103**)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0.21 0.06 3.26**

모형3 사회비교 경향성 ×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0.22 0.10 2.17*** .295***

(.06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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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을 각각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집단(-1SD), 평균인 집단,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집단(+1SD)으로 나누어 사회비교 경향성

과 학업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거

나 평균인 경우 사회비교 경향성과 학업 소진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지만(모두 p>.05), 학업

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집단의 경우,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학

업소진 또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43). <표 3>과 [그림 2]에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 자기가치 수반성 수준에 따라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자기가치 수반성 수준 B S.E. t

1표준편차 낮은 집단 (-1SD) -0.18 0.18 -0.97
평균인 집단 (평균) 0.08 0.13 0.63

1표준편차 높은 집단 (+1SD) 0.34 0.17 2.06*

*p<.05, **p<.01, ***p<.001

[그림 2]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수준에 따라 사회비교 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

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영재교육연구 제 33 권 제 4 호

556

첫째,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소

진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통제했을 때 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소진만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이들 간

의 정적인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이연실, 2019; 이민영, 김보영, 2022)와 일치하였지만, 학업

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는 사회비교경향성은 학업 소진과는 무관했다.  
이는 학업상황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학업 지속에 있어 부적응적 기제로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초점을 둔 결과로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부정정서를 경험하거나 안녕감이 낮은 등 부정적인 

측면을 보일 수도 있지만(김나래, 이기학, 2012; Gibbons & Buunk, 1999), 또 다른 한편으로

는 사회비교를 자기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인 특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손선

경, 2015; Wills, 1981). 따라서 사회비교경향성 자체보다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특성 등에 따

라 사회비교경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질을 통제했을 때,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비교경향성 자

체의 영향력보다는 사회비교경향성의 영향성을 조절하는 변수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

기가치 수반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평균이거나 낮은 집단은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의 정도를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학업소진에 있어 높은 사회비교경향성 자체

보다는 높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슷한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평가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높은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에 있어 부적응적 행동을 하기 쉬우며(김진우, 2019; 
Crocker, 2002; Crocker & park, 2004),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

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의 지속에 있어 자기조절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성공적인 자기조절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좌절이나 실패에서 배우기도 하며, 이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학업성취에 수반성을 둔 

학생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유지, 향상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목표를 쉽게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업소진에 취약한 원인이 될 수 있다

(Crocker, Brook, Niiya, & Villacorta, 2006). 또한 자기가치감을 바탕으로 한 동기는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낮은 자율성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 낮은 내재동

기 등과 관련이 있다(Crocker et al., 2006; Deci & Ryan, 1985). 따라서 사회비교경향성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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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적 학업상황에서 이러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다면 이는 

학습자의 정서, 학습에 대한 태도, 동기, 목표지향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고등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과학고등학교와 같이 학업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경쟁적인 학업적 환경

에서 사회비교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높은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위하여 개인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비교경향성이 높고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안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학업상황에서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높은 성취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

학한 학생들의 경우,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

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부적응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이에 학생 개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뛰어난 학업성취만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학습 분위기가 학생들의 학

업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업에 자기

가치가 수반된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따라 자존감의 변화가 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죄

책감,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 가치 확인(self-affirmation)을 개입 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자기 

가치 확인은 자신의 이미지에 위협이 있을 때 이와 관련되지 않은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함

으로써 부정정서과 방어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취약한 자아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전략의 하나로 제안되어 왔다(Cohen & Sherman, 2014; Crocker, Niiya, & Mischkowski, 2008; 
Sherman & Cohen, 2006; Steele, 1988). 따라서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학업

에서의 성공 등 외부평가에 기반한 가치가 아닌 영역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입학 후 학업과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학업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영재학생이 재능계발 과정에서 경험하는 낙담과 자기회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장기적인 재능계발 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Subotnik, Olszewski-Kubilius, & 
Worrell, 2011).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K대학의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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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상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

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는 입시와 더욱 가까워지면서 학업과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

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학생들도 연구대상으로 추가하여 사회비교경향

성,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시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

레스나 압박이 과중될 수 있으며, 입학한 시점과 과학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개인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사회

비교경향성, 학업적 자기가치 수반성, 학업소진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탐색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업지속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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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on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Who Entered by Affirmative 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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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and to identify possibl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Eighty-six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who entered by affirmative ac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answered self-report measures about math, science academic self-concept,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and academic burnout. Results 
show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in rela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was significant when academic self-concept 
was controlled. For students who reported higher level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positively predicted academic burnout. However, for students who 
reported average level or low level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was non-significant. This study confirms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ally contingent self-worth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academic burnout. Based on this study, we conclude that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enhance self-worth should focus on preventing academic burnout for gifted 
students. 

Key Words: Contingent self-worth, Academic burnout,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cience 
high school, Affirm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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